
백원국 차관, 해빙기 안전점검으로 신안산선 현장 방문

“신속한 공사 추진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 30분 출퇴근 시대 개막”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9일 오후 2시부터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 점검에 나섰다. 특히, 종점인 여의도 정거장, 분기역인 광명 

정거장, 시점부 인근인 호수 정거장을 찾아 해빙기 사고 예방 준비 상황과 

공사 현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지시하였다.

 ㅇ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화성에서 여의도까지 44.7km의 노선과 정거장 

19개소를 신설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으로 ’20.4월 착공하였다.

□ 백 차관은 통합감리단장으로부터 공사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신안산선은 

철도서비스 소외 지역인 안산‧시흥‧화성 지역을 역세권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수도권의 도시구조를 변화시키는 사업”이라며, 

 ㅇ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안산의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100분에서 27분으로 대폭 줄어들어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게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최초로 대심도를 적용하고, 최초의 건물형 출입구를 설치하는 등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출퇴근 교통난으로 힘들어하는 수도권 

서남부 주민을 위해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백 차관은 해빙기 사고 예방 준비 상황을 확인하면서 “최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중요한 시점”

이라고 강조했다.

 ㅇ “본 사업은 총 44.7km 중 39.8km가 대심도 지하에 위치한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범위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ㅇ “공사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철도공단과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 등이 안전에 대해 꼼꼼하게 교차 점검하고, 개통 이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타 철도사업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2024. 2. 29.

국토교통부 대변인


